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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연구재단은최근피인용상위 1% 논문(Highly Cited Paper1))에 게재된우리나라연

구자2)의현황을전세계상위 1%논문과비교 분석한 주요국의피인용상위 1%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를 발표

- ’05년부터 ’15년까지발표된논문중고피인용논문(피인용상위1%, 0.1%, 0.01%)을대

상으로국가별, 분야별, 기관별현황분석

- 고피인용도논문분석을통해우리나라의기초 원천연구의수준과역량을진단하고정책적

시사점을도출할수있는자료제공

KISTEP은 이번 호에서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의 결과 중

국가별 및 분야별 논문실적에 대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정리 분석

2. 국가별 현황

우리나라에서 ’05년~’15년 동안 발표된 피인용 상위 1% 논문은 총 3,600건

- 이는세계 15위수준으로우리나라전체 SCI논문(456,314편)의 0.79%

- 피인용상위1%논문중우리나라의점유율은’05년1.9%에서 ’15년3.2%로약1.7배증가

자료) 한국연구재단, 「2015년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2016.12

[그림 1] 우리나라의 연도별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추이(’05년~’15년)

1) 피인용 상위 1% 논문(Highly Cited Paper)은 톰슨 로이터사가 제작하는 ESI (Essential Science Indicators) DB에서 제공하는 지표로

최근 10년 내외에 발표된 SCI논문 중 동일 게재연도 및 분야별 피인용수를 기준으로 상위 1%에 속하는 논문임. 통상적으로 Highly Cited

Paper는 해당 분야 내에서 학문적 영향력이 높은(질적 수준이 높은) 논문으로 간주됨

2) ESI DB에서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소속국가를 기준으로 연구자 국가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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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별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및 점유율
(단위 : 편, %)

국가

피인용상위 1%

(’05～’15 게재)

전체 논문

(’05～’15 게재)
1%

논문

비중순위 논문수 점유율
평균

피인용
순위 논문수 점유율

평균

피인용

전체 - 134,834 100 177.26 - 13,602,779 100 14.31 0.99

미국 1 69,506 51.5 199.58 1 3,823,951 28.1 21.2 1.82

영국 2 20,522 15.2 191.48 3 1,049,677 7.7 20.72 1.96

중국 3 16,961 12.6 118.25 2 1,739,964 12.8 10.82 0.97

독일 4 16,318 12.1 189.79 4 1,003,439 7.4 19.02 1.63

프랑스 5 10,749 8 192.57 6 706,700 5.2 18.17 1.52

캐나다 6 10,544 7.8 188.97 7 615,222 4.5 19.04 1.71

이탈리아 7 8,221 6.1 184.74 8 589,386 4.3 17.26 1.39

호주 8 8,083 6 166.36 11 469,881 3.5 17.37 1.72

네덜란드 9 7,936 5.9 185.75 14 350,985 2.6 22.57 2.26

일본 10 6,721 5 211.02 5 851,366 6.3 14.23 0.79

스페인 11 6,666 4.9 174.27 9 502,397 3.7 15.89 1.33

스위스 12 6,505 4.8 202.7 17 255,968 1.9 24.05 2.54

스웨덴 13 4,283 3.2 201.08 19 233,841 1.7 20.36 1.83

벨기에 14 3,900 2.9 192.27 21 193,223 1.4 20.38 2.02

한국 15 3,600 2.7 164.58 12 456,314 3.4 11.31 0.79

덴마크 16 3,318 2.5 183.15 23 141,683 1 21.97 2.34

인도 17 2,604 1.9 145.82 10 476,347 3.5 9.57 0.55

오스트리아 18 2,479 1.8 178.6 25 131,763 1 18.91 1.88

싱가포르 19 2,250 1.7 161.1 31 104,010 0.8 18.76 2.16

이스라엘 20 1,981 1.5 202.45 24 134,369 1 18.14 1.47

자료) 한국연구재단, 「2015년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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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경우, ’05년~’15년간발표된피인용상위1%논문수가69,506건으로세계1위이며,

미국 전체 논문 중 피인용 상위 1% 논문의 비중도 1.82%로 높은 편

- 1위를차지한미국의상위 1%논문수는 2위인영국(20,522건)의약 3.4배로타국가와

큰격차를보이고있음

-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네덜란드, 일본등이상위10위권을형성

하며많은피인용상위 1%논문을산출

- 특히중국의피인용상위1%논문순위는 ’04년~’14년 4위3)에서 ’05년~’15년에는3위로

한단계상승하였으며, 1%논문비중또한0.97%로타동아시아국가에비해높은수준임

※ 중국의 연도별 상위 1% 논문 점유율 변화 추이:

5.7%(’05년)→6.8%(’07년)→9.5%(’09년)→12.7%(’11년)→16.8%(’13년)→20.0%(’15년)

피인용 상위 1% 논문수가 20위권 이내 국가 중전체 SCI논문 대비 피인용 상위 1% 논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

- 1위인 스위스(2.54%)에 이어 덴마크(2.34%), 네덜란드(2.26%), 싱가포르(2.16%),

벨기에(2.02%)의순으로국가전체 SCI논문대비피인용상위 1%논문의비중이높음

- 인도(0.55%), 한국(0.79%), 일본(0.79%) 등은전체SCI논문중피인용상위1%논문의

비중이전체평균인 0.99%미만

우리나라의 5년주기별피인용상위 1%논문비중은 ’11년~’15년 0.86%로 ’05년~’09년

0.68% 대비 0.18% 증가

- 미국의 ’11년~’15년5년주기별피인용상위1%논문비중은1.81%이며,’05년~’09년에도

1.81%로 ’05년~’09년 이후 1.81%~1.87%수준을유지

- 중국, 일본, 한국등아시아권국가의피인용상위 1%논문비중은꾸준히증가

※ 5년 주기별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

중국 0.80%(’05년~’09년) → 1.05%(’11년~’15년)

일본 0.71%(’05년~’09년) → 0.86%(’11년~’15년)

한국 0.68%(’05년~’09년) → 0.86%(’11년~’15년)

- 아시아권국가이외에도대부분의피인용상위1%논문상위국가들의 5년주기별피인용

상위 1%논문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임

3) 한국연구재단, 2014년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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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5년 주기별 피인용 상위 1% 비중
(단위 : 편, %)

국가 구분 ’04∼’08 ’05∼’09 ’06∼’10 ’07∼’11 ’08∼’12 ’09∼’13 ’10∼’14

전체

전체 5,292,756 5,561,174 5,852,221 6,166,563 6,480,614 6,785,681 7,095,711

1%(편수) 52,857 55,526 58,436 61,637 64,762 67,740 69,852

1%(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0.98

미국

전체 1,576,194 1,624,181 1,676,763 1,735,536 1,794,528 1,851,971 1,903,942

1%(편수) 28,594 29,754 31,011 32,424 33,581 34,669 34,484

1%(비중) 1.81 1.83 1.85 1.87 1.87 1.87 1.81

영국

전체 421,981 438,484 455,215 472,742 494,168 513,102 533,804

1%(편수) 7,503 8,038 8,667 9,424 10,075 10,774 11,198

1%(비중) 1.78 1.83 1.90 1.99 2.04 2.10 2.10

중국

전체 486,809 553,735 629,498 722,721 835,842 966,665 1,114,550

1%(편수) 3,882 4,679 5,708 7,044 8,550 10,235 11,742

1%(비중) 0.80 0.84 0.91 0.97 1.02 1.06 1.05

독일

전체 404,433 419,007 436,060 455,059 474,926 492,117 508,587

1%(편수) 5,742 6,237 6,819 7,402 8,074 8,712 9,083

1%(비중) 1.42 1.49 1.56 1.63 1.70 1.77 1.79

프랑스

전체 290,479 301,160 311,855 323,867 334,356 342,929 351,993

1%(편수) 3,884 4,188 4,493 4,799 5,316 5,683 5,883

1%(비중) 1.34 1.39 1.44 1.48 1.59 1.66 1.67

캐나다

전체 243,939 256,546 268,348 281,274 293,585 304,623 315,379

1%(편수) 3,802 4,204 4,591 4,936 5,281 5,628 5,734

1%(비중) 1.56 1.64 1.71 1.75 1.80 1.85 1.82

이탈

리아

전체 229,525 240,991 252,872 265,336 279,927 293,460 307,585

1%(편수) 2,778 3,017 3,242 3,550 3,968 4,378 4,724

1%(비중) 1.21 1.25 1.28 1.34 1.42 1.49 1.54

호주

전체 161,839 175,490 190,653 207,608 226,595 246,271 267,366

1%(편수) 2,461 2,821 3,206 3,609 4,101 4,618 4,920

1%(비중) 1.52 1.61 1.68 1.74 1.81 1.88 1.84

네덜

란드

전체 132,268 140,347 149,119 159,515 170,180 179,033 186,660

1%(편수) 2,754 3,032 3,332 3,696 4,050 4,336 4,459

1%(비중) 2.08 2.16 2.23 2.32 2.38 2.42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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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5년 주기별 피인용 상위 1% 비중(계속)
(단위 : 편, %)

국가 구분 ’04∼’08 ’05∼’09 ’06∼’10 ’07∼’11 ’08∼’12 ’09∼’13 ’10∼’14

일본

전체 384,424 382,732 382,563 384,482 387,609 389,633 391,502

1%(편수) 2,739 2,838 2,958 3,017 3,198 3,341 3,363

1%(비중) 0.71 0.74 0.77 0.78 0.83 0.86 0.86

스페인

전체 184,180 198,957 215,068 231,781 247,402 260,887 272,638

1%(편수) 2,098 2,383 2,733 3,048 3,458 3,808 3,969

1%(비중) 1.14 1.20 1.27 1.32 1.40 1.46 1.46

스위스

전체 95,917 101,762 107,893 115,235 123,080 130,325 137,258

1%(편수) 2,211 2,416 2,668 2,976 3,262 3,553 3,718

1%(비중) 2.31 2.37 2.47 2.58 2.65 2.73 2.71

스웨덴

전체 91,048 94,274 98,069 103,152 109,447 115,901 122,437

1%(편수) 1,445 1,576 1,712 1,889 2,121 2,336 2,451

1%(비중) 1.59 1.67 1.75 1.83 1.94 2.02 2.00

벨기에

전체 73,069 77,368 82,407 87,508 92,809 97,901 102,701

1%(편수) 1,288 1,431 1,593 1,738 1,987 2,137 2,259

1%(비중) 1.76 1.85 1.93 1.99 2.14 2.18 2.20

한국

전체 155,137 170,306 187,362 207,919 225,837 243,251 259,992

1% 1,049 1,180 1,406 1,641 1,881 2,099 2,243

1%비중 0.68 0.69 0.75 0.79 0.83 0.86 0.86

자료) 한국연구재단, 「2015년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2016.12

[그림 2] 주요 국가의 5년 주기별 피인용 상위 1%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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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I분야별 현황

미국은 거의 전 분야(공학 제외)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

- 대부분의분야에서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등의서방선진국이상위권을차지

- 중국은 22개 분야중재료과학, 화학, 컴퓨터과학, 수학, 농업과학분야에서미국에이어

2위를차지하였으며, 공학분야에서는근소한차이로미국보다앞선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경우 ESI 표준분야중피인용상위 1%논문발표순위가가장높은분야는재료

과학(5위, 475편)

- 이밖에화학(7위, 681편), 공학(11위, 381편), 컴퓨터과학(11위, 109편) 등에서피인용

상위 1%논문을많이발표하고있음

- ’04년~’14년에 비해 정신의학/심리학(3위↑), 공학, 컴퓨터과학, 지구과학(2위↑), 재료

과학, 화학, 물리학, 농업과학, 생물/생화학, 식물/동물학(1위↑) 등의분야에서순위상승

- 우주과학(30위, 32편), 환경/생태학(31위, 44편) 등의분야는상대적약세를보임

우리나라의분야에따른 5년주기별피인용상위 1%논문비중을살펴보면, 융합분야, 화학,

물리학, 재료과학, 지구과학 등의 분야에서 강세

- 융합분야는여전히 5년주기별피인용상위 1%논문의비중이높은편이나, ’05년~’09년

12.5%에서 ’11년~’15년 1.26%로큰폭(11.24%↓) 감소

- 융합분야 이외에 ’11년~’15년 기준으로 5년 주기별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이 높은

분야는화학(1.25%), 물리학(1.24%), 재료과학(1.11%), 지구과학(1.10%) 등임

- 피인용상위 1%논문발표순위가 5위로가장높았던재료과학분야의 5년주기별피인용

상위 1%논문비중은다소완만하게증가

※ 재료과학 분야 5년 주기별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 0.90%(’05년~09년)→1.11%(’11년~’15년)

- 피인용상위 1%논문발표순위가 11위로높은편인공학, 컴퓨터과학등의분야에서 5년

주기별피인용상위 1%논문비중은 ’11년~’15년기준 0.79%, 0.81%로높지않은수준

- ’05년~’09년에 비해 5년 주기별 피인용 상위 1% 논문비중의증가폭이 가장 큰분야는

컴퓨터과학(0.59%p↑), 정신의학/심리학(0.58%p↑), 물리학(0.50%p↑) 등임

※ 5년 주기별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05년~’09년 → ’11년~’15년):

컴퓨터과학(0.22%→0.81%), 정신의학/심리학(0.23%→0.81%), 물리학(0.74%→1.24%)

- 우리나라 전체 SCI논문 평균 점유율에 비해 상위 1%논문의 평균 점유율이 높은 분야는

재료과학, 물리학, 화학분야

※ 재료과학: 전체 SCI논문 평균 점유율 6.6%, 상위 1% 논문 평균 점유율 6.9%

물리학: 전체 SCI논문 평균 점유율 4.5%, 상위 1% 논문 평균 점유율 4.6%

화학: 전체 SCI논문 평균 점유율 3.7%, 상위 1% 논문 평균 점유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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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야별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국가 순위(2005년~2015년)
(단위 : 편)

재료과학 화학 공학 컴퓨터과학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1 미국 2,537 1 미국 5,796 1 중국 2,926 1 미국 1,489

2 중국 2,112 2 중국 3,692 2 미국 2,919 2 중국 734

3 독일 642 3 독일 1,520 3 영국 754 3 영국 423

4 영국 484 4 영국 1,199 4 캐나다 576 4 독일 292

5 한국 475 5 일본 972 5 독일 562 5 캐나다 231

6 일본 451 6 프랑스 714 6 호주 537 6 프랑스 200

7 싱가포르 363 7 한국 681 7 프랑스 479 7 호주 178

8 프랑스 287 8 스페인 673 11 한국 381 11 한국 109

- 전체 6,912 - 전체 15,695 - 전체 10,627 - 전체 3,630

물리학 수학 약학/독성학 농업과학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1 미국 6,012 1 미국 1,332 1 미국 1,709 1 미국 1,063

2 독일 2,054 2 중국 728 2 영국 486 2 중국 392

3 중국 1,874 3 프랑스 289 3 독일 347 3 영국 368

4 영국 1,441 4 영국 270 4 프랑스 221 4 스페인 307

5 프랑스 1,182 5 독일 257 5 중국 207 5 독일 292

6 일본 1,058 6 이탈리아 223 6 이탈리아 205 6 프랑스 275

7 스위스 877 7 스페인 165 7 캐나다 170 7 캐나다 260

12 한국 523 15 한국 84 16 한국 93 16 한국 91

- 전체 11,462 - 전체 3,491 - 전체 3,527 - 전체 3,681

생물/생화학 융합분야 식물/동물학 분자생물/유전학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1 미국 4,195 1 미국 140 1 미국 2,903 1 미국 3,149

2 영국 1,007 2 영국 37 2 영국 1,260 2 영국 840

3 독일 848 3 독일 26 3 독일 1,057 3 독일 575

4 캐나다 478 4 중국 26 4 프랑스 719 4 캐나다 380

5 중국 416 5 프랑스 25 5 호주 692 5 프랑스 365

6 프랑스 409 6 캐나다 17 6 중국 587 6 네덜란드 327

7 일본 354 7 벨기에 12 7 캐나다 567 7 일본 313

16 한국 125 18 한국 7 18 한국 128 19 한국 95

- 전체 6,956 - 전체 182 - 전체 6,776 - 전체 4,214

자료) 한국연구재단, 「2015년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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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야별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국가 순위(2005년~2015년)(계속)
(단위 : 편)

임상의학 지구과학 신경/행동과학 정신의학/심리학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1 미국 15,461 1 미국 2,497 1 미국 3,293 1 미국 2,441

2 영국 5,210 2 영국 975 2 영국 973 2 영국 692

3 독일 3,693 3 독일 748 3 독일 730 3 캐나다 386

4 캐나다 3,132 4 중국 623 4 캐나다 455 4 네덜란드 349

5 이탈리아 2,953 5 프랑스 581 5 프랑스 367 5 독일 326

6 프랑스 2,899 6 호주 449 6 네덜란드 339 6 호주 231

7 네덜란드 2,472 7 캐나다 417 7 이탈리아 303 7 이탈리아 119

21 한국 490 21 한국 63 23 한국 42 23 한국 23

- 전체 24,707 - 전체 4,004 - 전체 4,879 - 전체 3,662

경제/경영 미생물학 사회과학일반 면역학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1 미국 1,679 1 미국 1,186 1 미국 4,704 1 미국 1,658

2 영국 372 2 영국 317 2 영국 1,575 2 영국 428

3 캐나다 181 3 독일 231 3 캐나다 724 3 독일 288

4 독일 167 4 프랑스 187 4 네덜란드 592 4 프랑스 239

5 중국 148 5 네덜란드 131 5 호주 568 5 일본 183

6 네덜란드 133 6 캐나다 115 6 독일 551 6 스위스 178

7 호주 127 7 중국 105 7 스위스 308 7 호주 173

24 한국 19 25 한국 17 25 한국 56 27 한국 22

- 전체 2,390 - 전체 1,874 - 전체 8,030 - 전체 2,379

우주과학 환경/생태학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1 미국 1,166 1 미국 2,177

2 영국 589 2 영국 822

3 독일 586 3 호주 582

4 프랑스 399 4 캐나다 536

5 이탈리아 302 5 독일 526

6 캐나다 282 6 중국 418

7 스페인 238 7 프랑스 412

30 한국 32 31 한국 44

- 전체 1,415 - 전체 4,341

자료) 한국연구재단, 「2015년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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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우리나라의 분야별 5년 주기별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
(단위 : %)

분야 '05-'09 '06-'10 '07-'11 '08-'12 '09-'13 '10-'14 '11-'15 증분

전 분야 0.68 0.69 0.75 0.79 0.83 0.86 0.86 0.19

컴퓨터과학 0.22 0.28 0.49 0.61 0.61 0.73 0.81 0.59

정신의학/심리학 0.23 0.29 0.47 0.53 0.67 0.72 0.81 0.58

물리학 0.74 0.81 0.88 1.01 1.16 1.27 1.24 0.5

수학 0.58 0.67 0.7 0.82 0.85 0.96 0.96 0.38

공학 0.52 0.5 0.58 0.63 0.67 0.72 0.79 0.26

신경/행동과학 0.25 0.18 0.23 0.28 0.37 0.43 0.47 0.22

재료과학 0.9 0.95 0.93 1.04 1.04 1.09 1.11 0.21

환경/생태학 0.48 0.59 0.68 0.64 0.7 0.64 0.67 0.19

화학 1.08 1.06 1.12 1.16 1.24 1.25 1.25 0.17

지구과학 0.94 1.04 1.08 0.95 1.03 1.07 1.1 0.16

임상의학 0.54 0.54 0.59 0.64 0.66 0.7 0.67 0.14

생물/생화학 0.46 0.44 0.61 0.53 0.55 0.53 0.58 0.12

경제/경영 0.35 0.35 0.36 0.32 0.37 0.29 0.43 0.07

분자생물/유전학 0.8 0.78 0.65 0.72 0.85 0.87 0.84 0.04

미생물학 0.18 0.18 0.22 0.19 0.21 0.25 0.21 0.03

사회과학일반 0.63 0.66 0.74 0.65 0.73 0.73 0.65 0.02

면역학 0.47 0.52 0.56 0.61 0.5 0.42 0.43 -0.04

약학/독성학 0.65 0.75 0.76 0.8 0.75 0.72 0.59 -0.06

농업과학 0.76 0.64 0.59 0.51 0.54 0.57 0.67 -0.09

우주과학 1.15 1.09 1.1 0.73 0.73 0.89 0.87 -0.27

식물/동물학 1.27 1.21 1.26 1.16 1.17 1.04 0.87 -0.41

융합분야 12.5 8.82 3.92 4.11 2.68 1.81 1.26 -11.24

자료) 한국연구재단, 「「2015년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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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최근 11년간(’05년~’15년)간 발표된 피인용 상위 1% 논문은 3,600편

- 이는세계 15위수준으로우리나라 SCI논문의 0.79%에해당하는규모

※ ’05년~’1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전체 SCI논문 수는 456,314편

- 우리나라의피인용상위 1%논문점유율은 ’05년 1.9%에서 ’15년 3.2%로약 1.7배증가

- 아시아권국가중인도(0.55%),한국(0.79%), 일본(0.79%) 등은전체SCI논문중피인용

상위 1%논문비중이세계평균(0.99%)에미치지못하나, 중국(0.97%)은평균에근접

우리나라의 5년 주기별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은 ’11년~’15년 0.86%로 세계 평균

(0.98%)보다 낮은 수준

- ’05년~’09년 0.68%에서 0.18%p 증가한수치로증가세를유지하며세계평균에근접

- 미국은피인용상위 1%논문비중이 ’05년~’09년이후 1.81%~1.87%로일정한수준을

유지하고있으며, 대부분의국가들은 5년주기별피인용상위 1%논문비중이증가추세

분야별로볼때, 우리나라피인용상위 1% 논문의논문발표순위가가장높은분야는재료

과학(5위, 475편)

- 이밖에화학(7위, 681편), 공학(11위, 381편), 컴퓨터과학(11위, 109편) 등의분야에서도

상위권을차지

- ’11년~’15년기준5년주기별피인용상위1%논문비중은화학(1.25%), 물리학(1.24%),

재료과학(1.11%), 지구과학(1.10%) 등이높은편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및 점유율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짐

- 중국의피인용상위 1%논문점유율은 ’05년 5.7%에서 ’15년 20.0%로약 3.5배 증가

-중국은22개분야중공학분야에서근소한차이로미국보다앞선것으로나타났으며,재료과학,

화학, 컴퓨터과학, 수학, 농업과학분야에서는미국에이어2위를차지

※중국은물리학에서 3위, 융합분야, 지구과학은 4위, 약학/독성학, 생물/생화학, 경제/경영 분야는

5위, 식물/독성학, 환경/생태학 6위를 차지하는 등 다수 분야에서 10위권에 진입

- 중국은아시아권국가중에서전체SCI논문대비피인용상위 1%논문비중이가장높고,

세계평균인 0.99에근접한 0.97로나타남

※ 전체 SCI논문 대비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 인도 0.55%, 한국 0.79%, 일본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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